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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2.(화) 조간 배포 2023. 5. 1.(월) 9:00

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모집 개시
- 중소기업,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 적극 유도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오늘 5월 2일(화)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

로 금년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4월 출자협약*에 

따라 5,000억원 규모로 모펀드 조성을 약정한 이후 자펀드 조성을 위한 본격

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 모펀드 총 5,000억원(캠코 1,560억원, 산은 1,495억원, 수은 1,110억원, 기은 835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이다. 그간 ’18년부터 세 차례(1~3호)에 걸쳐 총 4.9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100개 기업에 약 3.8조원을 투자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금리‧물가 등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기업

들의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고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마련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23년 1조원 규모로 기

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23~‘27년 5년간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

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➊운용주체, ➋재원배분, ➌운용방향 

측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기업정상화 효과를 강화한다.

  ➊(운용주체)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

펀드 운용 역할을 맡게 된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와 자산매각 

후 재임대(Sale&LeaseBack),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피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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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펀드 재원배분) 정책목적의 투자 강화와 집행속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

트펀드 재원 비중을 확대한다. 최근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에 전액 투자집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펀드를 늘리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제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유도한다.

  * (블라인드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5~7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프로젝트펀드) 투자대상이 발굴되면 해당기업에 대한 단건 투자로 조성된 후 즉시 소진

  또한, ‘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하여 블라인드펀드 중 종전 PEF 및 

PDF를 통합하여 일반리그로 운영하되, 일반리그는 펀드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으로 다시 구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적합한 운용을 도모한다.

     *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일원화(PEF에도 대출투자 허용 등)
    ** 블라인드펀드 모펀드 재원 : 2,800억원(중형 1,100억원, 소형(2개) 1,000억원, 루키(2개) 700억원)

프로젝트펀드 모펀드 재원 : 2,200억원

  ➌(운영방향)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한다. 또한 블라인드펀드를 투자규모에 따라 

중형‧소형으로 구분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 회생, 워크아웃,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5.2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5.23일

부터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

다. 프로젝트펀드 제안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블라인드펀드 자펀드 운용

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금년 중 투

자를 개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신규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조조

정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채권단 중심의 채권 회수 극대화에서, 기업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종식 (02-2100-2920)

<총괄>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93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부  장 조기환 (02-3420-5123)

펀드운용부 담당자 팀  장 정재욱 (02-342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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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구조 및 재원 배분
□ (투자구조) 모펀드가 자펀드에 출자하는 Fund of Funds 구조

□ (재원배분) 모펀드 재원 5,000억원을 블라인드펀드 2,800억원(56.0%),

프로젝트펀드 2,200억원(44.0%)으로 배분

(단위 : 억원)

구분
모펀드

출자액(A)
민간출자

(B)
조성목표
(C=A+B)

모펀드 
출자비율(A/C)

프
로
젝
트

일반 2,200 2,800 5,000 44%
(펀드별 40~60%)

프로젝트 합계 2,200 2,800 5,000 44%

블
라
인
드

PEF · PDF 
통합
(일반)

중형 1,100 1,100 2,200 50%

소형
500 500 1,000

50%
500 500 1,000

소계 2,100 2,100 4,200 50%

PEF(루키)
350 233 583

60%
350 233 583

소계 700 466 1,166 60%

블라인드 합계 2,800 2,566 5,366 52%

총계 5,000 5,366 10,36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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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호(‘18년~) 2호(‘20년~) 3호(‘21년~) 4호(‘23년~)

운용주체 한국성장금융 좌동 좌동 캠코

모펀드 총액 5,415억원 5,015억원 4,510억원 5,000억원

블라인드펀드
출자액(비중)

4,000억원
(약 73.9%)

3,009억원
(60.0%)

3,000억원
(약 66.5%)

2,800억원
(56.0%)

프로젝트펀드
출자액(비중)

1,415억원
(약 26.1%)

2,006억원
(40.0%)

약 1,510억원
(33.5%)

2,200억원
(44.0%)

투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위주
(대기업도 포함)

좌동 좌동

참고 2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회차별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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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캠코 기업지원프로그램 개요

□ 자산 매입 후 임대(S&LB)

ㅇ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기업에 

재임대함으로써 지속 영업활동 유지 지원 및 경영정상화 후 기업이 

매각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우선매수권, Buy Back) 부여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구조도】

□ 회생·워크아웃 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DIP 금융)

ㅇ 회생·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대여 및 민간 전문가 컨설팅,

제1금융권 거래 재개를 위한 지급보증 등 종합 지원

【단계별 회생·워크아웃 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조도】


